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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요한복음 1;1-14 

말씀제목: 주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는 축복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주 

예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성령 안에서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추시기 위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께서는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녀가 높은 

곳 꼭대기에, 길 네 거리에서서 성문들과 

성읍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부르느니라.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들이 되라.”(잠 8:1-5) 

 

        선지자 이사야는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 말할 때 주의 성령 안에 이 두 

가지가 들어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사 11:1-2) 

 

       그가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 말할 때, 

앞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받을 수 있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는 것들을 말하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잠 8:6-17) 

 



      계속해서 주 예수께서는 자신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하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났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물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게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의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잠 8:22-31) 

 

       주께서는 자신을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자신을 만나는 자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분이 지나갈 때 눈으로 보는 자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큰 무리가 주를 

따라가며 밀치고 있었을 때 십이 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되었을 때,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은 그녀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주의 옷을 만지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 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스스로 아시고, 무리 속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시니 그 여인을 

둘러보시며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네 

병고로부터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24-34) 

 

      오늘날에도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리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행위를 

계속하려고 모입니다. 그러나 유출병으로 

고통받은 여인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그분께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믿는 자에게만 그분의 

능력이 나감으로써 확실히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